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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〜양평 노선을 사실상 확정하고, 
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JTBC, 7.4) >
◈ ‘김건희 일가’ 땅 포함된 ‘노선 변경안대로’ 진행해 온 국토부
◈ “양평군 의견 수용했다”더니... 문건엔 ‘다른 뜻’

□ 서울〜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, 

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

 ㅇ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(대안, 예타안)을 포함해서 

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(6.21)하였습니다.

  -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

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. 

□ 또한,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하였

습니다.

 ㅇ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 

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, 

예상 교통 수요,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노선을 

마련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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